
말라리아 예방수칙 안내

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
  여름을 알리는 6월을 맞이하여 ‘말라리아 예방수칙’을 안내하고자 합니다.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매
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우리나라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 (5~10월)
에 주로 인천, 경기, 강원 북부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
안내하오니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다발생지역: 인천(강화 등), 경기(파주, 김포, 고양, 연천 등) 및 강원(철원, 고성 등) 북부

  

 ◈ 말라리아 주요증상

 ▸ 말라리아 초기 증상(발열, 오한, 두통 등)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, 감기몸살과 유사하고 최근에는 
초기 증상이 경미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

   ※ 가벼운 감기몸살이나 냉방병으로 여겨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고 나은 줄 알았는데, 며칠 후 다시 증상이 
심해져 뒤늦게 말라리아로 진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 

 ▸ 말라리아는 잠복기가 다양(7일~12개월)하여 모기에 물린 후 증상이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음해에 발병하기도 
합니다.

 ◈ 말라리아 진료 및 검사

 ▸ 말라리아 다발생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모기에 물린 후 발열, 오한 등 증상이 나
타나거나 감기몸살 시 말라리아도 반드시 의심하여 신속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

   - 진단이 늦어지면 모기가 나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물어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.
   - 말라리아는 신속진단검사로 15분 만에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 

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
 ◈ 말라리아 예방수칙

 ▸ (야간활동 주의)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야간(밤 10시~새벽 4시)에 활발하게 활동하며, 어두운 색의 옷
을 입거나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주로 물고 있습니다. 다발생지역에서는 야간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
않도록 주의하세요.

 ▸ (주변 환경관리) 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설치된 방충망에 틈이 없는지 점검하고, 모기 기피제를  
사용하세요.

   - 살충제(모기향, 에어로졸 등)는 모기 제거에 도움이 되며, 밀폐한 공간에서 장시간 시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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